
도요보 - 각종 복합사 개발에 이어 

“테크노밀 B” 계획 추진 

 

도요보의 “이나미(井波)”공장은 도야마(富山)현에 있는 복합사 개발의 중심 

방적공장으로 되어 있다. 이 공장은 각종 복합사를 비롯한 새로운 상품개발

이나 기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두꺼운 베일에 싸여 있어 외

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2002년 봄부터 “테크노밀(Techno-mill) B” 계획

이 발표된 이후로 이나미공장이 호꾸리꾸(北陸)지방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편인데도,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을 공장으로 안내하여, 이 공장에서 개발한 

신개발사의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 “필라시스”개발의 숨은 이야기 

1992년경 도요보의 텍스타일상품 개발센터는 그 동안 개발해 오던 폴리에

스터 필라멘트를 폴리노직 단섬유로 감싸주고, 이를 또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로 감아주는 3층 구조사 “필라시스”의 시험 방적에 성공하였다. 

시험방적은 20∼30추 규모의 시방기(試紡機)에서 5∼6추를 개조하여 3층 

구조사의 샘플을 뽑아본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각종 

복합사(複合絲)의 방적을 아주 익숙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나미공장으로서도 

필라멘트 한 올과 단섬유로 실을 뽑아도 여러 가지 트러블(trouble)이 있는데, 

장섬유인 필라멘트 두 올 사이에 단섬유 속(束)을 겹친 조직으로 3층 구조사

를 만들려면, 그 만큼 예상할 수 없었던 트러블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



어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겨우 시방 단계에서의 성공을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기술에 대하여 

너무나 몰랐거나 성미가 급한 영업사원이 시방의 성공으로 양산(量産)도 가

능하리라 생각하였는지 3층 구조사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따라서 이나미공장

은 즉시 양산화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납기가 정해졌으므로, 어

떤 일이 있어도 납기는 지켜야 한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알게 된 영업사

원은 당황하여 여러 번 공장에 와서 마지못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에서도 3명의 기술자가 이 공장에 와서 양산화를 지원하였다. 

양산화는 96추의 시방기로 대량생산을 시도하였는데, 염려하던 바와 같이 

사절(絲切)이 너무 많아, 보통이라면 한 명이 20∼30대의 정방기를 관리할 수 

있는 운전공이 96추 한 대에 전적으로 매달려 끊어진 실을 쉴새 없이 이어

주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겨우 납기에 맞출 수 있었다. 그러나 고객은 이 

실로 니트·셔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였는데 실의 품질이 너무 고르지 못하

여 니트·셔츠의 절반은 불량품이 되었다. 

그 후 계속 품질을 향상시킨 결과, 일년 정도 지나 400추의 정방기로도 

“필라시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추에 두 올의 필라멘트가 필요하나 

이 들을 추마다 정방기 위에 올려 놀 자리가 마땅치 않아, 한 추씩 걸러 실

을 뽑았으므로 400추 중 200추로만 3층 구조사를 뽑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때 실의 품질은 별로 좋지 않았다. 실의 표면을 감아주는 필라멘트의 장력이 

너무 강하면 필라멘트가 실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실의 심부(芯部)나 중간부

의 섬유가 위로 삐져 나와 버린다. 반대로 너무 장력이 약하면 실의 표면을 

균일하게 감아주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장력관리가 말할 수없이 어려웠다. 

섬유나 필라멘트가 흘러가는 요소(要所) 요소에 센서(sensor)를 달아주는 등

의 아이디어로 품질이 안정되었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하여 두 가지 필라멘



트를 정방기 위에 쌓아올리는 장치를 부착하여 400추에서 모두 실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겨우 이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개발센터로부터 3층 구조사의 

주문이 많으므로 정방기의 생산대수를 늘리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생산대수

를 늘리려면 특정한 숙련공 몇 명만으로는 작업량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여

러 명의 공원을 훈련시켜야 하고, 새로운 작업관리 요령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나미공장은 도요보가 개발한 모든 복합사를 생산할 수가 있어, 이 부서

를 맡고 있는 공원들은 한 사람이 3∼5종류의 실을 담당할 수가 있는데, 때

로는 취급방법이 다른 품종을 잘못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어, 정방기마다 실

이 끊어졌을 때의 대처 방법을 그림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여 복잡한 작

업을 익숙하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담당하는 공원에게도 “필라시스”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보통은 한 올의 필라멘트만을 세트(set)하면 되었는데, 이 실은 

두 올을 세트하면서 다른 종류의 복합사도 세트하여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필라시스”는 추마다 미묘한 장력관리가 필요하다. 생산 번수나 

필라멘트 종류가 바뀔 때마다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다루어 

본 복합사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실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생산책임자는 말한다. 이와 같은 고생 끝에 “필라시스”는 도요보의 주요 스

포츠용 소재로 성장하였으며, 지금은 이나미공장에서 이 3층 구조사를 정방

기 9대(3,720추)로 생산하고 있다. 

 

◎ 극소로트도 생산해 주는 “테크노밀 B” 계획 시작 

도요보는 그 동안 도야마현에 있는 “쇼가와(庄川)”공장에서 가공분야의 

“테크노밀(Techno-mill) K”와 직포분야의 “테크노밀 S”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

었는데, 2002년 4월 이나미공장에서 방적분야의 “테크노밀 B”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나미공장은 링정방기 100대(41,480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들의 대부

분은 각종 특수 복합사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해 개조되어 있다. 이 정방기를 

위하여 조방기 17대, 연조기 41대, 정소면기 21대, 카드기 138대, 혼타면기 

10세트, 이 외에 와인더 19대, 스팀·세터 4세트가 가동되고 있다. 

종업원은 총 126명이며, 정방공정은 3교대로 24시간 조업하고 있으며, 오

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에는 2교대로 15명씩 작업하고, 심야에는 7명

만이 작업하고 있다. 전방(前紡)공정은 1시프트(Shift) 13명으로 2교대, 와인딩

공정은 9∼10명씩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생산품종은 1일 평균 4대 정도가 교체되고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되어 있다. 매달 평균 번수 33.9수의 50가지 품종을 740곤(梱)정도 생산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생산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정방이전의 공정에는 정

방생산능력의 배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테크노밀 B” 계획은 극소(極小)로트의 주문도 받아 상업 생산하려는 

것으로서, 공장내의 한 귀퉁이를 비닐로 막고 아주 작은 로트의 주문품을 생

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자리에 집결시켰다. 이 시설의 월 생산능력은 200

곤 정도이므로 신개발사 20Kg정도 이상이면 상업 생산을 할 수 있다. 가급

적 리피트·오더(repeat order)를 원하지만, 일회성의 극소량 주문이라도 고객

을 만족시키려는 철저한 방침에 따라 생산해 주고 있다. 

“쇼가와”공장에 있는 텍스타일 상품 개발센터도 이 계획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테크노밀 B”에서 맡은 일을 해낼 수 없을 형편이면, 개발센터에서 조

사(粗絲)까지 만들어 이나미공장에 넘겨주기도 하고, 반대로 이나미공장에서 

만든 조사를 개발센터의 정방기에서 방적하기도 하여, 서로 유연하게 도우면

서 납기를 지키고 있어 빠르면 1주일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크노밀 B”는 2002년 9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나미공장은 고객

을 공장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개발상품과 개발시설을 공개하는 고객과의 대

화형(對話型)공장으로 바꿈으로써, 특수개발능력을 무기로 한 새로운 영업활

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미 “테크노밀 B” 계획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

여, 공장에서의 상담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져 상당량의 주문을 계속 받고 있

다. 

 


